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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DI, OLED 합작 “공생”
50대50 출자 AM OLED 시장 선점 … 모바일 LCD․OLED 사업 결합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이르면 7월 말 합작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7월1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50대50 비율로 투자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7월2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최고위 관계자는 “삼성은 <디스플레이 최강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LC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

다.

또 “지금처럼 한 우산을 쓰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OLED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서 경쟁하다가는 자

칫 다른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AM OLED 사업 역량을 한데 결집해 조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합작법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칭)>는 삼성전자 LCD총괄의 모바일LCD 사업부(노트북 PC용 

LCD 제외)와 삼성SDI의 OLED 사업부를 결합한 형태로 설립된다.

양사는 50대50 비율로 투자하지만 앞으로 대규모 양산에 대비한 자금은 삼성전자에서 투입할 것으로 보인

다.

합작법인은 삼성전자의 풍부한 자금력과 뛰어난 박막(TFT) 및 대형화 기술에다 세계 최초로 4세대 OLED

를 양산한 삼성SDI의 양산 기술력을 확보하게 돼 일시에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작법인은 7월25일로 예정된 양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되며, 이르면 7월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 관계자는 “SDI는 양산기술과 개발력이 있고, 삼성전자는 자금력과 대형화 기술이 있어 향후 OLED 

대형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삼성전자는 “OLED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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